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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대축구4연승

U리그6권역2위로

광주대학교(총장 김혁종) 축구부가 4연승을

달렸다.

광주대는최근광주과학기술원축구장에서열

린2019 U리그6권역남부대와경기에서이강원

(1년)의골을앞세워1-0으로승리했다.

이날 승리로 광주대는 5승1무1패의 기록으로

6권역2위로올라섰다.

후반3분교체투입된이강원의골로선제골을

만든 광주대는 후반 34분 상대방수비수의퇴장

으로쉽게경기를풀어갔다.

한편대학축구최강자를가리는2019시즌U리

그는전국9권역에82개팀이참가해우승을다투

고있다.

6권역은광주대를비롯해한려대,남부대,초당

대, 조선이공대, 동강대, 동신대, 조선대, 호남대

등9개팀이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신화유소년팀 거점리그축구대회저 고학년부우승

2019 거점리그유소년축구대회에출전한선수들이지난25일광주보라매축구공원에서시상식을

마치고기념촬영하고있다. <(사)광주시거점스포츠클럽제공>

신화유소년팀이2019 거점리그유소년축구대

회초등저고학년부에서각각우승했다.

(사)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(회장 윤오남)은

지난25일광주보라매축구공원에서2019거점리

그유소년축구대회를개최했다.

이번대회에는7개팀250여명이참여해초등부

3개부문(U-12,U-10,U-8)으로나눠리그ㆍ토

너먼트로진행됐다.대회는문화체육관광부가후

원하고 대한체육회와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이

주최했다.

초등학교U-12부(5~6학년)에서는신화유소년

팀이우승,베스트일레븐팀이준우승,JK풋볼아카

데미팀이 3위에올랐다. 초등학교U-10부(3~4학

년)는CSJ팀이우승했고,베스트일레븐팀이준우

승,광주유스FC팀이3위에입상했다.

초등학교U-8부(1~2학년)는신화유소년팀이

우승, 베스트일레븐팀이 준우승, JK풋볼아카데

미팀이3위에입상했다.

개인상 부문에서는 대회 최우수상에 U-8부

(1~2학년)는 신화유소년팀 김우진, U-10부(3~

4학년)는 CSJ팀 김태형, U-12부(5~6학년)는

신화유소년팀장지훈선수가각각트로피와상품

을받았다.

/김한영기자young@kwangju.co.kr

나주출신사이클나아름

첫월드프로투어성공적마무리

나주출신나아름(29)이첫월드프로투어일

정을성공적으로마쳤다.

나아름은지난 22일(현지시간)부터 25일까지

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열린 국제사이클연맹

(UCI) 여자월드투어(WWT) 도로사이클대회

에마큐민비라에서개인종합20위를차지했다.

이대회에는세계적인프로사이클팀20곳에서

100명이상의선수가참가했다.

한국사이클의개척자로불리는나아름은이탈

리아의명문팀 알레-치폴리니 소속으로출전했

다.에마큐민비라에서나아름이거둔20위는3위

를차지한소라야팔라딘(이탈리아)을이어알레

-치폴리니소속6명의선수중두번째로좋은성

적이다.

나아름은 SNS에서 죽지 않을 만큼 시합하고

죽지않기위해먹었다고한다는대회출전소감

을남겼다. /연합뉴스

광주공공스포츠클럽 광산구1곳추가선정

광주에 시민 체육공간인 공공스포츠클럽 1곳이

늘게됐다.

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실시한

2019년도공공스포츠클럽공개모집에서광산구

에신규스포츠클럽(가칭광주다움스포츠클럽)이

추가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. 시체육회는종목단

체컨소시엄을구성해공공스포츠클럽에응모하는

등선정을주도했다.

스포츠클럽은향후3년간연2억원씩모두6억원

의국비와2억4000만원지방비(광주시재원)를연

차별로지원받게된다.

이번에선정된종목은양궁,축구,롤러등3개종

목이다. 시체육회는 자치구, 대학 등 관계기관(학

교)과협의,운영에필요한시설을확보했다.

양궁은광주국제양궁장과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

체육관,축구는보라매축구장,롤러는수완인라인롤

러경기장과첨단인라인스케이트장이포함됐다.

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과도연계해청소년들을

위한프로그램도진행할방침이다.

현재시체육회는공공스포츠클럽으로거점스포

츠클럽1개, 지역스포츠클럽6개(광산남부, 동구,

빛고을,송원,서구,동강)등모두7개클럽을운영

하고 있다. 스포츠클럽에서는 다양한 연령계층의

지역주민이원하는종목을저렴한비용으로배우거

나즐길수있다.

시체육회는 광주의 다양한 종목단체가 참여해

공공스포츠클럽을추가운영하게됐다며 이를바

탕으로 스포츠클럽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

했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광주여초 전남남초배구결승진출

광주체조 역도 태권도서금메달

전남체조안마에서만금2수확

3관왕조민재 조한이최우수선수상

제48회전국소년체전

담양동초등학교배구선수단이27일익산남성고체육관에서열린남초등부4강전에서대전석교초와경기하고있다. <전남도체육회제공>

광주전남선수단이제48회전국소년체전에서금

메달레이스를이어갔다.

광주선수단은27일전북익산일원에서열린대

회3일째경기에서금메달3개,동메달12개를추가

했다. 이날 현재 (오후 5시) 광주는 금메달 16개,

은메달 8개, 동메달 27개 등 51개 메달을 수확했

다.

광주는체조남중부마루종목에서문건영(광주

체중 1년)이 금메달을목에걸었다. 3관왕 후보였

던 역도 여중부 박수현(광주체중 3년)은 인상 58

kg급에서75kg을들어올려금메달을따냈다.문청

민(봉산초 6년)은태권도초등부 -39kg급에서금

메달을보탰다.

단체 종목에서는 배구경기에 출전한 여 초등부

치평초등학교의선전이눈부셨다.치평초는준결승

에서 서울추계초를 2-0으로 제압, 경남 유영초와

접전에서 금메달을 바라보게 됐다. 배드민턴 여초

부에출전한광주선발팀은경남선발을3-2로꺾고

결승에올랐다.주요메달종목인핸드볼(여초),하

키(송정중), 볼링(우산중), 정구(금호중)은 동메

달을보탰다.

전남은 남 초등부 체조(안마)에서 오채준(영광

중앙초5년), 남중부나종빈(전남체육중1년), 여

중부 수영 평영 200m에서 강은후(동광양중 3년)

가금메달레이스에가세했다. 전남은이날까지금

메달25개,은메달20개,동메달23개등모두68개

메달을따냈다.

단체종목에서 광양중앙초(여초)는 익산 금마축

구장에서열린4강전에서2-1로인천가림초를꺾고

결승에올랐다.담양동초는배구4강전에서대전석

교초를 2-0으로 완파, 서울 면목초와금메달을다

투게됐다.화순중은배드민턴4강전에서서울선발

을3-1로따돌렸다.

경기가마감된종목에서는전남대표선수들이최

우수선수상을휩쓸었다.역도에서3년연속소년체

전3관왕에오른조민재(전남체육중3년)는최우수

선수상을받았다.조한이(순천성남초6년)은양궁

부문 3관왕(20m, 개인단체)을 차지해역시최우

수선수로뽑혔다.자전거부문에서2관왕(500m독

주,단체스프린트)도최우수선수에포함됐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
